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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외인 타자 전격 교체…'빅리그 50홈런' 장타자 히우라 영입

등록 2026.05.18 11:29:49

[스코츠데일=AP/뉴시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케스턴 히우라가 27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

에서 열린 2026 MLB 시범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2회 득점에 성공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02.28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2026시즌 초반 최하위로 처진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반등을 위해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영

입했다.

키움은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트렌턴 브룩스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고, 새 외국인 타자로 내야수 케스턴 히우라

(30)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히우라는 올 시즌 남은 기간에 대해 키움과 연봉 40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 등 총액 50만 달러(약 7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키움은 "미국 출신인 히우라는 빠른 배트 스피드를 바탕으로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선수"로 "뛰어난 장타력이 최

대 강점이며, 1루와 2루 수비를 소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빅리그 경험도 풍부하다.

지난 2017년 메이저리그(MLB)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밀워키 브루어스에 지명된 히우라는 2019년 빅리그

에 데뷔, 그해 8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3(314타수 95안타) 19홈런 49타점 51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938을 기록,

신인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히우라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LA 에인절스, 콜로라도 로키스, LA 다저스 등을 거쳐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MLB 통산 6시즌 성적은 302경기 출전 타율 0.235(983타수 231안타) 50홈런 134타점 135득점 OPS 0.756이다. 데뷔 시

즌이었던 2019년을 포함해 2020년, 2022년까지 3시즌이나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마이너리그에선 560경기에 나서 타율 0.298 120홈런 376타점 28도루 OPS 0.924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KBO리그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

기, 6회 말 2사 2루 키움 브룩스가 1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 2026.04.03. kch0523@newsis.com

리그 홈런 최하위(23홈런)에 머물 만큼 장타력 갈증이 깊었던 키움은 히우라의 합류와 함께 반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존 외국인 타자였던 브룩스는 올 시즌 초반 41경기에서 타율 0.217 16타점 11득점 OPS 0.545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10개 구단 외국인 타자 중 유일하게 시즌 마수걸이 홈런도 신고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득점 기회를 놓친 뒤 배트나 헬멧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며 태도 논란까지 일었고, 교체 여론은 더욱 거

세졌다.

구단은 "타선 강화를 위해 외국인 타자를 교체했다"면서 "파워를 갖춘 히우라의 합류가 팀 타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우라는 오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팀에 합류해 경기 출전을 준비할 예

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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